
-큰스님께서는이번용맹정진을회향하면서어
떤법문을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법문을 안했습니다. 다
만 이런 말은 했지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다
틀렸다. 백봉 거사도 다 틀렸다. 천하 노화상도 다
틀렸다. 억(喝)!’”

-그럼, 큰스님만옳으신겁니까.
“하! 하! 하! 청정법신은 내외가 없고, 거래(去槏)
ㆍ생사가 끊어진 광명이자 묘용(妙用)도리예요. 지
식과 관념으론 불법을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공에서 머물며 생활하지만, 자기 살림살이를 헤
아릴수없어요. 불가사의하고불가설(不可說)한것
은부처님도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해도죽음이아니고, 산다고해도삶이아

닙니다. 생사와사람자체가공하고, 범부와성인이
모두 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문제를 진실로
느끼고 깨달아야만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달
마스님이9년간묵언하며면벽정진을하고서산대
사가 10년간 용맹정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산
대사는한글자도설한바없는도리를이렇게설했
지요.

천계만사량(千計萬思樖; 천 가지 계획 만
가지생각)
홍로일점설(紅槖一點雪; 붉은 화로 속 한

송이눈일세)
니우수상행(泥牛水上檧; 진흙소가 물위를

가니)
대지허공열(大地虛空樶; 하늘과 땅이 갈라

지네).”

-이게송에서진흙소는무엇입니까?
“말과생각으론미치지못하는각(覺)의자리예요.
동산수상행(東山水上檧; 동쪽산이물위로간다)과
같은 도리지요.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마음
이어서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자리가 자성이요
불성이요심성자리인데, 자기자체를알도리가없

어요. 절대성으로서의 인간주체인 주인공이 청산
(靑山)도, 백운(白雲)도, 우주도 창조합니다. 마음을
잘쓰면극락이펼쳐지고잘못쓰면지옥이벌어져
요. 내 마음에서 극락과 지옥을 창조하고 수용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 만명의 스님이 있고 2000만 불
자가있는데, 국민들이지혜롭게살지못하는이유
는뭘까요?
“참다운 불교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견성
한사람들이다돌아가시고없기때문이기도해요.
전강 스님이나 설봉 스님, 백봉 거사 같은 도인들
이살아계실때는훌륭한설법으로많이교화가되
었지요. 우리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을
느끼고사농공상(士農工商)의일을하는가운데철
저하게자기본래면목을깨달아야해요. 불교는지
금 현실에 즉(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거든
요. 과거나 미래에서 그 무엇을 찾는 건 망상일 뿐
입니다.”

-국내외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와 전쟁과 갈등
으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희망을갖기위한방법은없을까요.
“원효, 의상, 범일, 서산, 사명대사와같은대도인
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
재는 물질로 고통을 받고 남북이 분단되고 지구촌
에전쟁이끊일날이없지만멀지않아남북통일과
세계평화도 이뤄질 거예요. 사해동포(四海同胞)의
세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화합이 이뤄져야 해요. 사
람이 없다면 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ㆍ칼
이필요없는세상이반드시오리라생각합니다. 악

을짓지말고수행으로덕을닦고선근을심어야해
요. 불법인연이지중함을알고12시중(時中)에불법
을머리에새기고수행해야합니다.”

-하루 종일 불법을 잊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는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어야 할텐데요. 예를 들

“자기 인생문제를 진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해”

‘내 자체가 허공이고 부처다’확신해야

사농공상 일하는 가운데 본래면목 깨달아야 해

내 마음에서 극락·지옥 창조하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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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릉의삼각산기슭에자리잡은보림
선원. 주변에는고층아파트와민가들이보이
지만, 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 위치하다
보니고즈넉한산사분위기가나는아담한절
이다. 한국의 유마 거사로 불린 백봉 김기추
(白峯 榨基秋, 1908∼1985)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보림회의근본도량인이곳에는백봉
거사의도반이자제자였던묵산큰스님이출
ㆍ재가선객들을지도하고있다.
구랍30일부터1월5일까지제70회일주일

철야용맹정진을 회향한 보림선원은 유서 깊
은 도심선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35년째 이
어지고있는이참선법회는거사선풍(居士禪
風)을 일으킨 백봉 거사의 테이프 법문 듣기
와좌선을병행하며1주일간자지않고참선
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철야정진 기간 내내
묵산 큰스님은 미수(米壽, 88세)의 고령에도
잠을자지않고수시로지도점검을하며재가
수행자들과함께법회를회향했다.
1월6일, 보림선원일주문에들어서니얼룩

멍멍이가 개집에서 나와 왈왈 짖는다. 지난
해여름일주일철야정진에동참했던기자를
알아보았는지, 멍멍이는 사진기자에게만 겁
을준다.
조실방에 들어서니 큰스님이 기자를 알아

보시고반갑게맞이한다.
“난또누구라고. 앉으시오.”
큰스님은 여전히 건강하고 목소리도 우렁

찼지만귀가어두워지셔서대화할때는큰소
리로 고함치듯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질문을
알아들으면폭포수같은장광설(長廣舌)로법
문을 토해내셨다. 말귀를 못 알아들 때면 필
담(筆談)을 섞어가며 한 대담은 오히려 박진
감을 더했다. 쩌렁쩌렁한 큰스님의 목소리와
유쾌한웃음이문답에끊임없는긴장감을준
탓이다.
큰스님은 예상대로 일주일 철야정진에 대

한소감으로말문을여신다.
“이번일주일철야정진에는30명이나동참
했습니다. 국민대총장을지낸분과의정부지
원판사를비롯한지식인들이아주훌륭하게
정진을 잘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백봉 거사
님의 법문은 <금강경> <선문염송> <선시>
등을 설법한 것이지요. 주 내용은 허공이 하
나이니지도리(樞; 모든것의근본)도하나요,
생명도하나라는공도리(空道理)를설한것입
니다. 내자체가허공이고부처다하는걸철
저히실감해서깨달아야한다는주옥같은법
문이었습니다.”

묵산 스님(보림선원조실)

묵산 스님은 1922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1940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3년광명사에서금륜스님을계사로사미계를, 1944년만암스님으로부터비구계를수지했으
며1959년해인사에서인곡스님을모시고가르침을받았다. 이후해인사보문사수덕사칠불암을
비롯해오대산등지의선원에서70세까지수행정진했다. 1975년서울정릉에보림사를창건했으
며, 1996년부터매주토요일재가불자들의주말철야정진을지도하고있다.


